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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사도신경� 강해� 12강� 보조자료
(그� 법정을� 기억하라)

I.� 죄� 사함에� 관하여� 당신은� 무엇을� 믿습니까?

 -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.

 - “(I believe in) the forgiveness of sins;”

※� 사도신경의� 구조

성부
전능하시� 천지를� 만드신� 하나님� 아버지를

내가� 믿사오며

성자

그� 외아들� 우리� 주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믿사오니

이는� 성령으로� 잉태하사� 동정녀� 마리에게� 나시고

본디오� 빌라도에게� 고난을� 받으사� 십자가에� 못박혀� 죽으시고

장사한지� 사흘� 만에� 죽은� 자� 가운데서� 다시� 살아나시며

하늘에� 오르사� 전능하신� 하나님� 우편에� 앉아� 계시다가

저리로서� 산� 자와� 죽은� 자를� 심판하러� 오시리라

성령

성령을� 믿사오며

거룩한� 공회와�

성도가� 서로� 교통하는� 것과

죄를� 사하여� 주시는� 것과

몸이� 다시� 사는� 것과

영원히� 사는� 것을� 믿사옵나이다� 아멘

II.� 12강� 주요� 문답� 내용(하이델베르크� 요리문답)

1.56문과� 56답

� 56문)� “죄� 사함”에� 관하여�당신은�무엇을�믿습니까?

� 56답)� 그리스도께서

� � 하나님의�의를�만족시키셨기�때문에

하나님께서는

� � 나의�모든�죄와

� � 내가�일평생�싸워야�할�나의�죄악된�본성을

� � 더� 이상�기억하지�않으십니다.

오히려�하나님께서는�은혜로

� � 그리스도의�의를�나에게�선물로�주셔서

� � � 결코�정죄함에�이르지�않게�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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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64문과� 64답

� 64문)�이러한�가르침으로�말미암아�사람들이�무관심하고�사악하게�되지�않겠습니까?

� 64답)� 아닙니다.�

� � 참된�믿음으로�그리스도에게�접붙여진�사람들이

� � � � � 감사의�열매를�맺지�않는�것은�불가능합니다.

※ 어떻게 기억을 못하실 수 있나?1)

� � 여기서� 기억이라는� 단어는� 신인동형론적인2)� 표현입니다.� 하나님께서� 어떻게� 우리가� 한� 일,� 그리

고� 죄악된� 본성을� 잊을� 수� 있겠습니까?� 오히려� 우리� 모든� 것을� 샅샅이� 알고� 계시는� 분이� 하나님이

십니다.� 무엇보다도� 우리의� 심중을� 보시는� 분이� 하나님이십니다.� 그렇다면� 하나님은� 우리가� 얼마나�

철저하게� 죄인인지� 너무나� 잘� 알고� 계시는� 분이라고� 해야� 할� 것입니다.� 따라서� 하나님께서� 기억하

지� 않는다는� 것을� 문자� 그대로� 해석해서는� 안� 될� 것입니다.

� � 그렇다면� 하나님의� 이� ‘기억상실’을� 어떻게� 설명해야� 할까요?� 로마서� 3장� 25절은� “이� 예수를� 하

나님이� 그의� 피로써� 믿음으로� 말미암는� 화목제물로� 세우셨으니� 이는� 하나님께서� 길이� 참으시는� 중

에� 전에� 지은� 죄를� 간과하심으로� 자기의� 의로우심을� 나태려� 하심이니”라고� 말합니다.� 여기에� ‘간과’

라는� 단어가� 나오는데,� 바로� 이것입니다.� 즉,� 하나님께서� 우리의� 죄를� 더� 이상� 문제를� 삼지� 않고�

넘어가시겠다는� 것입니다.�

 ※ 참고구절

� “죄의�삯은� 사망이요�하나님의�은사는�그리스도�예수�우리� 주� 안에�있는� 영생이니라”(롬6:23)

� “내가� 또� 들으니�하늘에� 큰� 음성이� 있어� 이르되�이제� 우리� 하나님의�구원과� 능력과�나라와� 또� 그의�

그리스도의�권세가� 나타났으니� 우리� 형제들을�참소하던�자� 곧� 우리� 하나님�앞에서� 밤낮� 참소하던�자

가�쫓겨났고”(계12:10)

� “이� 예수를� 하나님이� 그의� 피로써� 믿음으로� 말미암는� 화목제물로� 세우셨으니� 이는� 하나님께서� 길이�

참으시는�중에�전에� 지은� 죄를�간과하심으로�자기의�의로우심을�나타내려�하심이니”(롬3:25)

� “너희� 안에서� 착한� 일을� 시작하신� 이가� 그리스도� 예수의� 날까지� 이루실� 줄을� 우리는� 확신하노라”

(빌1:6)

� “(14)너희가� 사람의� 잘못을� 용서하면� 너희� 하늘� 아버지께서도� 너희� 잘못을� 용서하시려니와� (15)너

희가� 사람의� 잘못을� 용서하지� 아니하면� 너희� 아버지께서도� 너희� 잘못을� 용서하지� 아니하시리라”(마

6:14-15)

� “(3)여호와여� 주께서� 죄악을� 지켜보실진대� 주여� 누가� 서리이까� (4)그러나� 사유하심이� 주께� 있음은�

주를�경외하게�하심이니이다”(시130:3-4)

1) 이성호,� 『특강� 하이델베르크� 요리문답』� (서울:� 흑곰북스,� 2013),� 217.
2)� 신인동형론(新人同型論)적� 표현이란� 마치� 스스로� 피조물이기라도� 하신� 듯,� 우리� 인간이� 이해할� 수� 있는� 방식으로�
친밀하게� 알려주시고� 나타내시는� 방식을� 뜻한다.


